야지마 가문

야지마 가문은 나가타 가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다카야마의 대(大)상인 가문으로 에도 시대에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무장 가나모리 나가치카(1524~1608)의 요청으로 오미국(현재의 시가현)에서 다카야마로 이주해 왔다. 나가치카는 어린 시절을 오미에서 보냈는데, 이때 가나모리 가문이 야지마 가문과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야지마 모에몬(?~1673)은 다카야마의 초대 마치도시요리(지방의 행정 담당관)가 되어 가나모리 가문이 지배하고 있던 광대한 삼림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다. 그 지위로 인해 야지마 가문은 급성장 중이었던 다카야마에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가나모리 가문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야지마 가문은 가나모리 가문이 정한 법을 주민들이 제대로 지키는지 감독하는 역할도 맡았다. 그러나 1692년, 가나모리 가문이 도쿠가와 막부의 명령으로 다카야마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자, 야지마 가문은 가나모리 가문을 따라가지 않고 막부가 임명한 지방 관리(町吏)로서 다카야마에 남았다.
1804년에는 소금 판매업에도 진출하였고 1840년에는 목재 대신 소금이 가문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판매하던 소금의 대부분은 도야마와 미노국(현재의 기후현 남부 지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이었다. 전시실 3은 이 소금을 보관하던 도조 안에 설치되었다. 1783년에 지어졌으며 1878년에 대규모 수리가 이루어졌다.
야지마 가문은 1868년 막부의 몰락과 함께 그동안 세습해 왔던 가독 상속[부모의 모든 재산이 장남(장자)에게 상속되는 것] 등의 특권을 잃고 말았다. 이후 다른 사업에도 손을 댔지만, 결국 다카야마를 떠나게 된다. 쇼와 시대(1926~1989) 초기에는 무역회사에 토지를 매각했다. 수십 년 후에 다카야마시가 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현존하는 도조는 다카야마마치 박물관으로 재사용하고 있다.
